(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)

고린도전서 1:1~13. 교회 회원들은 하나가 되고 불화를 피해야 한다. (15~20분)

다음 질문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 토론한다.

•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기 있는 학생들이 있는 교회 공과반 또는 정원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었는가?

• 그것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인가?

• 그런 성향은 공과반 또는 정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?

• 그것은 학생 또는 정원회 회원들의 교회 봉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?

교리와 성약 38편 25~27절을 읽고 또 이 성구가 어떻게 토론에 적용되는지를 생각한다. 고린도에 있던 교회 회원들이 불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,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시는지를 일깨워 주어야 하였다. 고린도전서 1장 10~13절, 3장 3절을 읽는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• 이 구절은 하나가 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는가?

• 회원들이 분열되는 것은 선교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?

• 분열, 질투, 불화는 왜 복음에 따라 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가? (제3니파이 11:29 참조)

• 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교리적인 면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?

•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단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?

고린도전서 1장 2~9절을 읽고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도라 부르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찾아본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단합시켜주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?

다음 성구를 읽고 또 각 구절이 하나됨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본다.

• 교리와 성약 61:8.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• 모세서 7:18.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• 요한복음 17:20~23.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• 고린도전서 1:9~10.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제일회장단의 일원이었던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.
“단합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, 그런 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. … 세상의 유익을 위한 교회의 힘은 교회 회원인 우리들이 이 원리를 어느 정도 지키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” (Conference Report, 1983년 4월, 22쪽; 또는 성도의 벗, 1983년 7월호, 22쪽)

교회 공과반 또는 정원회가 더욱 단합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• 또래들에게 종종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?

• 그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가?

• 학교의 여러분 또래들이나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?

“하나”가 되기 위해 다음 한 주 동안 노력할 수 있는 목표를 적는다.

고린도전서 1:17~31. 하나님은 성신의 권능으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을 택하셨다.(15~20분)

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한다.

• 만일 교회에서 다른 종교에 속한 여러 명의 유력한 지도자와 중요한 토론을 하기 위해 대표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, 여러분은 교회가 유명한 대학 교수와 젊은 학생 가운데 누구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? 그 이유는?

• 교수는 학생에 비하여 어떤 힘이 있는가?

• 학생은 교수에게는 없을 수도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?

• 교수의 힘은 어떻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가?

• 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는가?

(유의 사항: 교육받은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 이 토론을 사용하지 않는다. “세상의 약한 것들”은 지위 또는 교육에 관계없이 겸손하여 성신에 충분히 의지하는 이들을 말한다.)

고린도전서 1장 25~27절과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.

“질문: 세상의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가?”

“대답: 참된 종교는 지성, 또는 세상적인 탁월함 또는 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성의 문제이다. 그리고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에서 강하다.” (신약교리 주해서, 2:316)

이것이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의 여러분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?

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을 찾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7~31절을 읽는다.  찾은 것에 대해 생각한다. 세상의 “약한”것들은 세상적으로 명성이 있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대해 겸손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이다. “약한”것에 관한 이 정의에 들어맞는 이들은 그들 자신의 지성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한다.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“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” 하시기 위해 그들을 쓰실 수가 있다. (또한 교리와 성약 35:13 참조)

후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찾아보면서 교리와 성약 1편 18~20절, 23절을 읽는다.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.

• 교회 역사 또는 현 시대에 주님의 사업에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? (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• 여러분이 왜 단순하거나 약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가?

• 주님의 손에서 쓰이는 강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?

주님은 오늘날 세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행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겸손하고 또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 필요하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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